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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aimed to identify plans to revitalize occupational health nursing at industrial worksites. Methods: 
First,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derive the questions. Next, we used the Delphi method with two rounds 
to obtain experts’ opinions. The 15 expert participants were seven occupational health nurses and eight professors 
from nursing colleges. Results: The analysis of opinions indicated that occupational health nurses should be 
competent in clinical nursing care to perform health management and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work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high-quality occupational nursing services that can prevent and manage occupational 
diseases and work-related illnesses. Moreover, an improved system for stable employment of these nurses should 
be implemented.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occupational health nursing is an independent and 
important area for improving workers'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It will provide basic data for initiating 
occupational health nursing and expanding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health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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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Ministry of Em-

ployment and Labor [MOEL], 2020a), 2019년 우리나라 근

로자의 업무상 질병은 직업병(26.6%)이라 불리는 진폐, 소음

성 난청, 직업성 암 등보다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정신

질환 등의 작업 관련성질환(73.4%)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업종별 작업 관련성질환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34.9%)에 이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등의 서비스업(28.0%)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는 특수 유해물질에 노출된 특정 업종의 근로자 뿐 아니라 다양

한 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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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중요해졌다(Jung et al., 2019). 

작업 관련성질환의 위험요인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 교

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등 작업환경과 작업조건 등도 있지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흡연, 음주, 

비만 등의 생활습관요인도 연관되어 있다(Jung et al., 2019). 

따라서 작업 관련성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

서 근로자들에게 세심한 예방관리, 조기발견 및 재활인 1,2,3차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업장에 선임된 보건관리자 중 간호사는 약 60%를 상

회한다(MOEL, 2020b). 그런데, 간호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직

업건강간호는 1~2주 정도로 짧은 교육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산업간호사는 ‘생소한 분야’에서 ‘새로운 업무’를 잘 수

행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업무 관련 정보를 찾고’ ‘전문가로

서’ 성장하기 위해(June, Joo, & Kim, 2011) 직업건강간호협

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감독자는 보건

관리자가 근로자 특성, 작업환경 및 생산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

기 때문에 유용한 조언을 듣기 어렵다고 한다(Lee, 2016). 

보건관리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관리자의 개인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종별 근로자의 요구 사항

은 다양한 것에 비해(Kim & Lee, 2016),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건강관리 중재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를 위한 신체적 건강관리 중재로는 안전보건공

단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질환 관리,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

한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가 가장 많이 개발되어 있고(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7), 그 다음으

로 심뇌혈관계질환 관리가 있으나(Kim & Kang, 2013) 종류는 

다양하지 못하였다. 근로자를 위한 정신적 건강관리 중재는 소

방공무원 대상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음악감상 중재(Baek & 

Kim, 2016),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업복귀 준비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면재활 프로그램(Noh et al., 2018) 등이 확인되었으나, 

특정 근로자 중심이었고 국외에 비해 미흡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산업간호사들은 여전히 사업주의 근로자 건

강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보건관리자 선임제도의 완화 등

으로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Kim, 2015). 정리해고 일순

위가 되거나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 받고(June et al., 2011), 

비정규직 채용이나 보건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겸임을 하는 

경우도 있어(Jeon & Park, 2014), 이에 대한 개선이 제기되어 

왔으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재해의 증가, 작업 관련성질환의 다양화 등으로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간호사

가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과 필요로 하는 직업건강간호서비스의 내용, 그

리고 보건관리자로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위한 관련 법 및 제

도의 개선점 등에 대해 재확인함으로써 직업건강간호의 활성

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산

업간호사와 직업건강간호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교

수진으로 구성한 전문가 패널을 통해 보건관리자의 역량 강화

와 직업건강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도출하

고,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근로자의 질

병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과 직업건강간호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의 산업간호사와 학계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통해 직업건강간호 활성화를 위해 요구

되는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해 

합의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직업건강간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조사연구이다. 

2. 델파이 조사를 위한 문항 구성 

델파이 조사를 위한 문항은 ‘근로자,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

간호사, 역량, 중재, 직업건강간호’ 또는 ‘employee, occupa-

tional health nurse, competency, intervention or program, 

occupational health nursing’에 초점을 둔 국내외 문헌고찰

을 통해 구성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 

․ 보완하였다. 직업건강간호 활성화 방안을 3개의 영역(‘영역1 

보건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영역 2 양질의 직업건강

간호서비스 확대 및 개발을 위한 제안’, ‘영역 3 역량있는 보건

관리 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27개 

과제에 대해 39개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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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는 각 영역별 과제에 대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표시하

도록 하였고, 기타 의견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영역 1 보건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본 영역은 산업보건관리 영역에서 보건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규

정된 보건관리자의 업무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는 

산업보건관리 영역의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서 도출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보건관리자의 직무 및 역할은 보

건관리계획 수립평가, 산업보건관리체계 확립, 산업재해관리, 

산업보건정보소통 및 관리, 산업보건 위험성평가, 작업환경관

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응급조치,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장 산

업보건교육, 보건활동 모니터링, 보건 관련 문서관리 13가지이

다(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17). 

이 중 구체적인 의료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건강사정, 건강

관리, 응급조치,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활동 등에 대해서는 세

부주제를 구성하였다. 여기에 미국 직업건강간호협회에서 제

시하는 사업장 유해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역량과

(Americ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2020) 

역량 개발과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및 역할에 대

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는(June et al., 2011) 선행연구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2) 영역 2 양질의 직업건강간호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제안 

본 영역은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업

건강간호의 내용과 향후 직업건강간호서비스를 확대시킨다

면 개발이 필요한 세부주제를 확인하여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사업장 중 70% 이상에서 운영하는 생활습관개선이나 작

업 관련성질환에 대한 내용 외에 사업장의 10~20% 정도에서 

수행 중인 자살예방, 사이버중독예방, 감정노동관리 등의 정신

건강관리에 대한 주제를 구성하였다(Kim & Lee, 2016). 또

한, 직업 및 사회복귀를 앞둔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Noh et 

al., 2018)이나 보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변화

(Kim, 2015)에 대한 주제도 포함하였다. 

3) 영역 3 역량있는 보건관리 인력 확보를 위한 제안

본 영역은 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

는 관련 법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법정 보건관리 인력의 미확보(Kim, 

2015; Won, Yoon, Lee, & Phee, 2015), 보건관리자의 비정규

직이나 위탁(Jeon & Park, 2014) 등 고용 관련 주제를 구성하

였다. 겸직이나 역할 모호, 퇴직 권유 등 처우 개선(June et al., 

2011)과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 등에 대한 관련 법 개선(Lee, 

2020)을 포함하였다. 또한, 보건관리자의 산업보건활동에 대

한 성과 확인을 통해 보건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기업주와 근

로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의 업무성과에 대해 정

량적인 평가를 추가하였다(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17). 

3.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D시와 G지역의 사업장에서 보

건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산업간호사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간호대학에서 직업건강간호를 포함한 지역사회간호학을 전

공하고 있는 간호학 교수로서 이메일과 유선전화로 연구의 취

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델파이 연구의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였다. 델파이 기법에서 패널의 크기에 대

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10~18명을 적절한 패널 규모로 제시

하는 근거에 따라(Okoli & Pawlowski, 2004) 선정하였다. 연

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산업간호사의 경우, 직업건강간호 실무 현장에서 수행하는 

보건관리활동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

관리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 간호학 교수의 경우, 직업건강간호 또는 지역사회간호학 

전문분야의 교육 및 연구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를 동의한 자

선정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5인이었

다. 산업간호사 7인(평균 실무경력 9.4년), 간호학 교수 8인(평

균 실무경력 13.8년)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46.8±9.03

세이었다.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

무하는 5인과 근로자수 50인 이하 산업단지에 위치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2인으로 구성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상황도 수렴하고자 하였다. 모든 전문가의 해당분야 평균 

경력은 11.7±7.82년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 수행에 앞서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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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CUIRB-2020-0042), 2020년 11~12월에 걸쳐 이메일

을 통해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각 문헌고

찰과 심층면담을 근거로 도출된 3개 영역, 27개 과제, 39개 세

부주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경우 1점부터 가장 중요

한 경우 7점까지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우선순위는 각 영역별

로 어느 주제부터 우선적으로 수행이 필요할지 상위 5개 세부

주제에 대해서만 우선순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폐쇄형 

설문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델파이 조

사의 결과분석은 각 세부주제별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를 산출하고 중요도 평균과 우선순위를 확인하였

다. 델파이 조사 시 델파이 패널 수에 따라 내용타당도의 최솟

값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의 패널 수는 15명이므로 최솟값은 

0.49이다(Lawshe, 1975). 1차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비

율이 0.49 이하인 과제는 삭제하였고, 중요도 점수가 높으며 전

체 패널의 3분의 1 이상이 우선순위가 상위 5위 안에 해당된다

고 답변한 세부주제를 선택하여 2차 설문을 구성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1차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1차 조사에서 본인이 작성한 값과 전체 패

널의 평균값, 내용타당도 비율을 함께 제시하였고, 1차 답변을 

참고하여 2차 의견으로 각 세부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결과의 분석은 각 세부주제

별 중요도의 평균점수를 구하고 영역별 우선순위를 확인하였

으며, 2차 분석에서도 내용타당도 비율이 0.49 이하인 세부주

제는 삭제하였다. 이상과 같은 두 차례에 걸친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다. 

연 구 결 과

연구결과는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각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1차 분석결과는 지면상 상위 2개 주

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였고, 내용타당도가 낮은 문

항을 제거한 후 2차 조사 항목을 도출하게 된 과정을 기술하였

다. 2차 분석결과도 각 영역별 상위 2개의 주제에 대해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기술하였으며 1, 2차 델파이 결과는 각각 Table 

1, 2로 정리하였다. 

1. 영역 1 보건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보건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

은 세부주제는 ‘생활습관 개선,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의 건강

증진활동’이 평균 6.7±0.49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응급처치

와 투약, 상담 등의 건강관리’가 평균 6.6±0.63점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전체 패널 중 60%가 우선순위는 상위 5위 안에 해당

된다고 답변한 세부주제는 ‘생활습관 개선, 직무 스트레스 관

리 등의 건강증진활동’과 ‘응급처치와 투약, 상담 등의 건강관

리’로 중요도가 가장 높은 2개 항목과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내용타당도가 최솟

값인 0.49보다 작은 4개의 세부주제(‘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

관과의 이해와 협업’, ‘보건관리자와 무관한 업무 수행’, ‘직업

건강간호 연구자로서의 역량’, ‘기획, 사무 및 외국어 능력’)를 

삭제하였다. 각 세부주제별 중요도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 패널의 3분의 1인 5명 이상이 우선순위가 상위 5위내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항목을 선택하였다. 선정된 2차 델파이 조

사 항목은 3개 과제, 7개 세부주제였다.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보건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

은 세부주제는 ‘생활습관 개선,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의 건강

증진활동’이 평균 6.8±0.41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응급처치

와 투약, 상담 등의 건강관리’가 평균 6.6±0.74점으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와 동일하였다. 우선순위는 1위 ‘응급처치와 투

약, 상담 등의 건강관리’, 2위 ‘생활습관 개선, 직무 스트레스 관

리 등의 건강증진활동’으로 확인되었다. 

2. 영역 2 양질의 직업건강간호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제안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양질의 직업건강간호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제안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세부주제는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의 예

방 및 건강관리’로 평균 6.5±0.83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만

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

리’가 평균 6.3±1.1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과제의 우선

순위가 상위 5위 내로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2개의 세부주제는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의 예방 및 건강관

리’와 ‘비만, 흡연, 고위험 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활동’으로 확

인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내용타당도가 최솟

값인 0.49보다 작은 5개의 세부주제(‘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장

애 등 정신건강문제관리’, ‘휴직 후 복귀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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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First Round Delphi Study

Tasks Specific subjects CVR
I

R
M±SD

Domain 1. 
Suggestions for 
competency 
enhancement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1. Clinical knowledge 
and skills

1) First aid and health management such as medication, health 
counseling etc.

0.87 6.6±0.63 60.0%

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g. identifying hazardous 
substance, en route check of workplace, consulting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tc.)

0.60 6.1±0.70 33.3%

3) Health promotion activities (e.g. lifestyle improvement, job 
stress management etc.)

1.00 6.7±0.49 60.0%

4) Work management (e.g. shift or night schedule, working 
posture direction etc.)

0.60 6.1±0.92 20.0%

5) Understanding of occupational health (e.g., MSDS, harmful 
substances management. law and policies etc.)

0.73 6.3±0.70 26.7%

2. Advanced nursing 
practice

6) Comprehensive health assessment to find workers' health 
problems based on the physical examination 

0.60 6.1±1.06 40.0%

7) Integrating health management services that solve/predict 
workers' current or potential health problem

0.73 6.1±0.83 46.7%

8) Evaluating/predicting the risk of accidents or diseases 
through observation of work management

0.87 6.3±0.62 40.0%

3. Educator and 
counselor

9) Educating/consulting with a individuals or groups 0.60 6.3±0.96 40.0%

4. Collaborative 
competency

10) Improvement to communication ability and leadership 0.87 6.1±0.74 13.3%

11) Cooperation for team members (e.g safety manager, labor 
inspector etc)

0.60 6.1±0.70 26.7%

12) Understanding/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e.g.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etc.)

0.20 5.7±0.82 0.0%

5. Identification of 
occupational health 
managers' roles

13) Performing the task unrelated to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0.20 5.6±1.40 13.3%

6. Nursing researcher 14) Competency enhancement as a occupational health nursing 
researchers

0.20 5.5±0.92 6.7%

7. Administrative 
ability

15) Planing, office work, and foreign language ability 0.20 5.5±0.74 6.7%

Domain 2. 
Suggestions for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high quality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ervices

1. Health promotion 
programs

1) Activities to improve health behaviors (e.g., obesity, 
smoking, heavily drinking etc)

0.60 6.2±0.94 80.0%

2. Prevention and 
health management 
services 

2) Prevention and management for work-related illness (e.g., 
chronic diseas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etc)

0.60 6.3±1.11 73.3%

3) Prevention and management for occupational disease (e.g., 
noise-induced hearing loss etc)

0.87 6.5±1.83 80.0%

3.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management 
services

4) Mental health prevention for potential mental health 
problems (e.g., job stress)

0.73 6.0±0.76 53.3%

5) Mental health management for mental health problems (e.g., 
depression, PTSD etc)

0.20 5.7±1.16 53.3%

CVR=Content Validity Ratio; I=Importance (Range: 1~7);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R=Response rate within the top 5 (Percentage of people who answered that a subject's priorities was in the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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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First Round Delphi Study (Continued)

Tasks Specific subjects CVR
I

R
M±SD

Domain 2. 
Suggestions for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high quality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ervices

4. Services for 
workers' return 
to work

6) Support program for return to work due to sickness absence 0.07 5.5±0.83 13.3%

5. Enhancing 
awareness of 
occupational 
health 

7) Education for change of worker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health management

0.33 5.8±0.86 53.3%

6. Linked services 
with related 
organizations

8) Services in connec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e.g., 
community health center, workers health center, hospitals etc)

0.07 5.7±0.72 26.7%

7. Self-help groups 9) Improving synergy among participants 0.20 5.5±0.74 0.0%

Domain 3. 
Improvements 
to securing 
competent 
occupational 
health nurses 

1. Securing 
occupational 
health managers 

1) Securing person in charge that accords legal standards 1.00 6.8±0.41 60.0%

2. Improvements to 
delegation 

2) Improving the problem of delegating or outsourcing 
healthcare to non-experts

1.00 6.7±0.46 46.7%

3. Improvements to 
corporate culture 
that concurrent 
position

3) Improving the problems of outsourcing health management or 
concurrent position of similar certificates

0.87 6.5±0.83 26.7%

4) Improving the concurrent posi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other than health management 

0.87 6.5±0.83 26.7%

4. Improving the 
hiring method 

5) Improving the problems hiring practices that temporary 
workers, part time workers or contract workers

0.73 6.5±0.74 46.7%

5. Improvement to 
labor conditions

6) Improving the problems of restructuring target or omission 
promotions compared to other worker

0.87 6.3±0.62 33.3%

7) Improving the problem that retirement recommendations for 
unreasonable situation (e.g., pregnancy, delivery etc)

0.87 6.4±0.63  6.7%

6. Improving laws, 
policies and 
systems

8) Improvements to occupational health managers' staffing 
standard or 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1.00 6.8±0.41 53.3%

9) Improvement to assignment standard of occupational health 
manager or increasing professional resources

0.87 6.4±0.63 26.7%

10) Strengthen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expanding the roles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0.73 6.2±0.86 20.0%

11) Extending the duty standards of health management in 
workplace or improving the health care consignment system 

0.73 6.3±0.72 20.0%

12)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or small-sized business 
workplace

0.60 6.1±0.92  6.7%

7. Evaluation of 
work 
performance

13) Quantitative evalu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work 
performance

0.60 6.0±0.85 13.3%

8. Enhancing 
awareness of 
occupational 
health 

14) Enhancing awareness of employers for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0.33 5.9±1.10 26.7%

15) Enhancing awareness of employee for occupational health 
management and occupational health nurses' role

0.33 5.7±0.80 20.0%

CVR=Content Validity Ratio; I=Importance (Range: 1~7);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R=Response rate within the top 5 (Percentage of people who answered that a subject's priorities was in the top 5).



96 Korean J Occup Health Nurs

이영주·노경민

Table 2. Results of Second Round Delphi Study 

Tasks Specific subjects CVR
I Priority

M±SD M

Domain 1. 
Suggestions for 
competency 
enhancement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1. Clinical knowledge 
and skills

1) First aid and health management such as medication, 
health counseling etc.

0.73 6.6±0.74 2.6

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g. identifying 
hazardous substance, en route check of workplace, 
consulting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tc.)

0.87 6.1±0.52 4.5

3) Health promotion activities (e.g. lifestyle improvement, 
job stress management etc.)

1.00 6.8±0.41 2.8

2. Advanced nursing 
practice

4) Comprehensive health assessment to find workers' 
health problems based on the physical examination 

0.60 6.0±0.85 4.7

5) Integrating health management services that solve/ 
predict workers' current or potential health problem

0.73 6.2±0.86 4.6

6) Evaluating/predicting the risk of accidents 
or diseases through observation of work management

1.00 6.3±0.46 4.1

3. Educator and 
counselor 

7) Educating/consulting with a individuals or groups 0.60 6.3±0.82 4.6

Domain 2. 
Suggestions for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high 
quality 
occupational 
health nursing 
services

1. Health promotion 
programs

1) Activities to improve health behaviors (e.g., obesity, 
smoking, heavily drinking etc)

0.47 6.2±0.86 2.9

2. Prevention and 
health management 
services 

2) Prevention and management for work-related illness
(e.g., chronic diseas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etc)

0.87 6.5±0.83 2.0

3) Prevention and management for occupational disease
(e.g., noise-induced hearing loss etc)

0.87 6.7±0.59 1.8

3.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management 
services

4) Mental health prevention for potential mental health 
problems (e.g., job stress)

1.00 6.3±0.49 3.4

Domain 3. 
Improvements to 
securing 
competent 
occupational 
health nurses 

1. Securing 
occupational health 
managers

1) Securing person in charge that accords legal standards 1.00 6.6±0.51 2.2

2. Improvements to 
delegation 

2) Improving the problem of delegating or outsourcing 
healthcare to non-experts

1.00 6.7±0.46 3.0

3. Improving the 
hiring method 

3) Improving the problems hiring practices that temporary 
workers, part time workers or contract workers

0.73 6.3±0.72 3.1

4. Improvement to 
labor conditions 

4) Improving the problems of restructuring target or 
omission promotions compared to other worker

0.87 6.3±0.62 3.8

5. Improving laws, 
policies and 
systems

5) Improvements to occupational health managers' 
staffing standard or 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0.87 6.5±0.64 2.9

CVR=Content Validity Ratio; I=Importance (Range: 1~7).

램’, ‘보건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제고’, ‘보건소 등 타 기관

과의 연계서비스’, ‘유질환자간의 자조그룹 운영’)는 삭제하였

다. 남은 4개 세부주제는 중요도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모두 

우선순위가 상위 5위내에 해당된다고 전체 패널의 3분의 1인 

5명 이상이 응답하였다. 2차 조사를 수행한 항목은 3개 과제, 

4개 세부주제였다.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세부주제는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의 예방 및 건강관리’로 평균 6.7±0.59점이었고, 그 다

음으로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로 평균 6.5±0.83점으로 나타나 1차 조사결과와 

동일하였다. 우선순위는 1차 조사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비

만, 흡연, 고위험 음주 등 생활습관개선활동’은 내용타당도가 



Vol. 30 No. 3, 2021 97

직업건강간호 활성화 방안에 관한 델파이 연구

최솟값인 0.49보다 작아 삭제되었다. 우선순위는 중요도 점수

의 높은 순서대로 1위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의 예방 및 건강관

리’, 2위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로 확인되었다. 

3. 영역 3 역량있는 보건관리 인력 확보를 위한 제안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역량 있는 보건관리 인력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 중요도가 높

은 2개의 세부주제는 ‘법정기준에 따른 담당자 확보’와 ‘보건

관리자의 배치 기준이나 업무 정의 등에 대한 개선’으로 모두 

평균점수 6.8±0.4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과제의 우선순

위가 상위 5위내로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도 중

요도와 동일하게 ‘법정기준에 따른 담당자 확보’와 ‘보건관리

자의 배치 기준이나 업무 정의 등에 대한 개선’이 각각 1,2위로 

확인되었다. 

2차 델파이 조사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내용타당도가 최

솟값인 0.49보다 작은 2개 세부과제(‘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 인식 개선’, ‘보건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개

선’)를 삭제하였다. 각 세부주제별 중요도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 패널의 3분의 1인 5명 이상이 우선순위가 상위 5위

내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항목을 선택하였다. 2차 조사를 수행

한 항목은 5개 과제, 5개 세부주제였다.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역량있는 보건관리 인력 확보를 위한 제안으로 중요도가 가

장 높은 세부주제는 ‘비전문 인력에게 보건관리 업무를 위임하

거나 외주화하는 관행 개선’으로 평균 6.7±0.46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법정기준에 따른 담당자 확보’로 평균 6.6±0.51점

으로 1차 조사에서 중요도 3위에 해당되었던 주제가 중요도 

1위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선순위는 1위 ‘법정기준에 따른 담

당자 확보’, 2위 ‘보건관리자의 배치 기준이나 업무 정의 등에 

대한 개선’으로 1차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중요도

가 가장 높았던 ‘비전문 인력에게 보건관리 업무를 위임하거나 

외주화하는 관행 개선’ 주제는 우선순위 3위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산업재해의 증가로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

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역량, 필요로 하는 

직업건강간호서비스의 내용과 보건관리자로서 안정적인 자

리매김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점 등을 전문가 패널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3개 영역별 주요 세부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영역1 보건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지식

과 기술이 가장 기본 역량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응급처치와 

투약, 상담 등의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직무 스트레스 관

리 등의 건강증진활동’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보건관리자에게는 임상간호가 가장 

우선적인 필요 역량으로 확인된 결과로서, 영국에서 시행한 델

파이 연구에서 직업건강간호사의 첫 번째 핵심역량으로 ‘좋은 

임상간호(Good Clinical Care)’가 확인된 것과(Kono, Goto, 

Hatanaka, & Yoshikawa, 2017)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산

업현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사업장 내 유일한 의료인인 경우

가 많아서 응급상황에서는 간호사의 의료 지식과 기술을 절대

적으로 필요로 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역량으

로 강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부 패널들은 앞서 기술된 임상간호는 학부과정의 간

호교육으로 대부분의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지만, ‘작업관리를 

통한 재해사고나 질병의 위험성 예측 및 평가’와 같은 주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전문간

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답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

하게 확인되지 못했지만, 향후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관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도입된 

산업전문간호사 제도의 취지에 맞게(Kim, 2015) 보편적인 임

상간호를 넘어 과학적인 보건관리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직

으로서의 산업전문간호사의 역량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

겠다. 

영역2 양질의 직업건강간호서비스 확대 및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제안으로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의 예방 및 건강관리’로 

확인되었다. 소음성 난청은 2016년 직업병 발생자 중 1위인 

진폐증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나, 2018년 진폐증과 거의 비

슷하게 발생하다가 2019년 진폐증보다 약 1.5배 증가하였다

(MOEL, 2019, 2020a). 보건관리자는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 정

기적인 현장순회를 통해 작업환경을 살피면서 특정 유해요인

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위험성을 파악하고 필요 시 보호구 착용

을 안내, 교육해야 한다(Jung et al., 2019). 소음성 난청의 예방 

중재에 대한 29편의 논문을 분석한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올

바른 귀마개 착용에 대한 교육은 단기간 소음 노출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 효과는 더 확인이 필요하고, 소음 방지 장비의 

사용이 청력 손실의 위험을 낮춘다는 효과는 아직 근거가 부족

하므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Tikka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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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7). 직업건강간호 분야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국내 연

구는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예방행위 비교를 수행한 Kwon, 

Kim과 Jung (2006)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향후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으로서 직업건강

간호 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관리 중재에 대한 활

발한 연구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확대 및 개발이 요구되는 직업건강간호서비스는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작업 관련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

관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

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를 부적절한 자세 

유지나 반복동작 등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

골격계질환,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

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작업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해 예방, 관리하고 

사업장 중심의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성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19년 기준 작업 관련성질환 발생현

황은 근골격계질환 84.6%, 심뇌혈관계질환 13.1%, 정신질환 

등 기타 2.3% 순이지만(MOEL, 2020a), 산업재해보험 지급금

액은 심뇌혈관계질환 43.8%로 근골격계질환 27.6%보다 약 2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MOEL, 2020c). 산업재해로 

인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심뇌혈

관질환의 예방, 심뇌혈관질환 유소견자를 위한 집중관리 운영, 

휴직 후 복귀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다각

도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직업건강간호의 기술이 필요하다. 

작업 관련성질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근골격계질환(Lee & Kim, 2019)이나 심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Hwang, Park, & Kim, 2016)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작업 관련성질환은 이제 제조업뿐 아니라 서

비스업 및 지식 산업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Lee, 2020). 국외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수행한 사

업장 기반의 중재활동에 대한 메타연구에서 근로자의 결근율

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고(Tarro, Llauradó, Ulldemolins, 

Hermoso, & Solà, 2020), 근골격계질환에 의한 병가 시작 직

후 2주 이내에 진행한 회사복귀 중재 프로그램이 병가의 기간

과 재발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확인하였다(Vargas-Prada et 

al., 2016).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불면증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불면증 개선에 중간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중

재방법은 수면의 질 향상과 불면증 증상 감소뿐만 아니라 근로

자의 생산성, 출근율과 소진도 향상되었다(Vega-Escaño et 

al., 2020).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국내 사업장 환경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 조기발견 및 재활에 대한 1,2,3차 예방활

동들이 개발되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영역 3 역량 있는 보건관리 인력확보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는 ‘비전문 인력에게 보건관리 업무를 위임하거나 외주화하는 

관행 개선’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비전문 인력에게 위

임하는 것은 안전관리자 등이 겸직하는 경우이고, 외주화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Won 등(2015)

에 따르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중에서 23.9%의 사업

장만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고, 76.1%가 보건관리전문

기관에 위탁하였다. 안전,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0.196)이 겸직(0.257)하거나 위탁하는 사

업장(0.282)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Jo, 2018), 개

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패널들은 해당 주

제의 우선순위를 3위로 응답하였다. 이는 중요도에 비해 시급

성이 밀릴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가능성도 낮음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역 3에서 중요도는 2,3위이지만 우선순위가 1,2위인 세부

주제는 ‘법정기준에 따른 담당자 확보’와 ‘보건관리자의 배치

기준이나 업무 정의 등에 대한 개선’으로 확인되었다. 보건관

리자 수의 부족과 불명확한 업무 정의 등 현행 보건관리자 선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현실적인 보건관리자

의 선임 규모 조정에 대한 연구결과를(Lee, 2020) 토대로 개정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

절한 보상, 인정받는 경험과 함께 조직적인 고용 안정이 보장될 

때 비로소 해당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자리매김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직업건강간호 현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안

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적 장치 마

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직업건강간호 활성화를 위해 보건관리자의 역량, 

직업건강간호서비스의 내용 및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등을 다

각도로 재확인하고, 향후 직업건강간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

만,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

어 있어 해당 지역의 상황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연구결과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주의

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실무자, 간호계 전문가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편의추출에 

따른 편중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산업재해 증가로 인해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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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간호 활성화 방안에 관한 델파이 연구

되는 시점에서 직업건강간호 활성화를 위해 보건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필요한 직업건강간호서비스의 내용을 제시

하고, 관련 법 및 제도 등의 환경을 검토하고자 시행되었다. 연

구결과, 직업건강간호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임상간호 역량

이 요구되며, 직업병과 작업 관련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건강간호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 역량 있는 

보건관리 인력이 확보되기 위해서 안정적인 보건관리자의 선

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직업건강간호가 근로자

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독립적이고 중요한 하나

의 영역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보건관리

자의 역할 확대와 직업건강간호를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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